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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단으로 삼아 예배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신자들 중에 희고 깨끗한 한복을 단정히 차

려입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영모님

보다 7살 연하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신앙

촌 사람들은 이 하얀 한복 차림의 여인을 

천사마귀라고 불렀습니다. 신앙촌 경비들

이 이분에게 ‘나는 천사마귀입니다’라는 팻

말을 써서 가슴과 등에 달고 새끼줄로 묶어

서 신앙촌 전역을 끌고 다니며 수모를 가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천사마귀가 하나님께서 키우시던 해

와 이긴자요, 본명은 홍업비였습니다. 이 해

와 이긴자라는 사람은 태생이 전남 광주였

고 시집가서 살던 집은 전남 구례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어머니와 함께 소

사 신앙촌 3구에 입주해서 살 때, 소비조합

원들이 천사마귀라고 하여 홍업비 권사의 

집에 오물을 투척하고 방에도 쓰레기를 잔

뜩 갖다 부으면서 나가라고 핍박했던 것입

니다.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조차도 “우리 

딸이 천사마귀인데 마귀새끼가 굶어서 죽

어야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부엌 

쌀통에 있는 쌀을 바가지로 박박 긁어내어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것

이었습니다. 

털보아저씨를 은혜로 입혀 키워봐라

이런 모진 핍박을 다 감수하고 끝까지 다 

이기게 되니까, 영모님 속에 계신 하나님께

서 홍 권사에게 명령하기를 “오만제단 터 

닦는 감람산의 뒷동산 넘어 내려가면 거기

에 털보아저씨가 있을 터이니 그 털보아저

씨를 은혜를 입혀 키워봐라.”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털보아저씨가 전봉국 집

사로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그 당시 감람산 

서편 기슭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이 ‘밀실’이

라고 불리게 되었고 행정구역으로는 계수3

리에 속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모님의 형상을 하

고 꿈에 나타나셔서 지시한 명령대로 순종

하여 오만제단 너머 숲속으로 내려가 보니, 

과연 얼굴 전체에 구레나룻가 가득한 오십

대의 털보아저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 털보

아저씨 전봉국 집사는 그분의 모친과 함께 

닭 키우던 닭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었습

니다. 그래서 해와 이긴자 홍업

비 권사는 전봉국 집사와 그의 

모친, 이렇게 셋이서 거기서 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씀바귀를 캐

다가 먹고, 전봉국 집사의 어머

니가 소사 쪽으로 깡통동냥을 

나가 보리밥 찬밥덩어리를 얻어

다가 그걸 죽으로 쒀서 씀바귀

와 쑥 등을 섞어 먹으며 연명하

면서 기도생활을 했던 것입니

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야 하는 

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인정머리 없는 신앙촌 

경비들이 천사마귀가 닭장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쫓아와서 그 

닭집용 움막을 헐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거처할 곳을 잃게 되자 건천이나 산소 위

에서 자야 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바위 밑

에서 비를 피해가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봉국 집사를 집중적으로 키워 

보려고 해와 이긴자(홍업비 권사)는 바위 

위에서 기도를 했는데 추운 겨울에도 아

랑곳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

였습니다. 

오만제단 너머 계곡에 천사마귀가 있는 

곳에 기도실을 하나 지어주라 

하나님의 숨은 뜻을 모르는 전도관 교

인들은 그 천사마귀를 내쫓는 것이 영모

님의 뜻인 줄로만 알고 견디지 못하게 핍

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1958년 12월 27일

에 영모님은 옥중으로 들어가시게 되자, 

밀실에서 연단을 받고 있던 해와 이긴자

는 더욱더 하나님의 곤고한 사정에 눈물

로써 기도하며 영적으로 크게 자라는 계

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옥고를 치름

으로써 두 가지가 되는 아담과 해와를 이

긴자로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60년 3월 26일, 옥중에서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루는 영모님께서 신앙

촌 경내를 순시하시다가 자유시장이 불이 

났을 때에 타다 남은 목재를 쌓아놓은 것

을 보시고 “천사마귀가 불쌍하니 화재로 

타다 남은 목재 중에 쓸 만한 것을 가지고 

저 오만제단 너머 계곡에 천사마귀가 있

는 곳에 기도실을 하나 지어주라.”라고 건

설대 반장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었습니

다. 그리하여 그 목재를 가지고 기도실로 

아무렇게나 지어준 건물이 오늘날 아담과 

해와 이긴자를 배출한 밀실이 되는 것입

니다.

영모님은 1961년 1월 27일, 2차 투옥이 

되었지만 언도공판 날이 되는 1961년 5

월 16일에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풀려나

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모님께서 2차옥

고를 치르고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2신앙촌 건설을 위해서 서두르시는 것

이었습니다. 1962년에 경기도 양주군 와

부면 덕소리의 10만평의 부지에 제2신앙

촌을 건설하고 소사신앙촌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뽑힘을 받은 자만 덕소로 갈 수 있

었습니다.

영모님이 이만제단과 오만제단에서 늘 

말씀하시를 “하나님의 뜻이 소사에서 이

루어진다.”고 해놓고는 덕소로 가시니까, 

당시 김문환 장로와 김희재 장로 그리고 

강대헌 장로 등 신앙촌 간부들이 말하기

를 “소사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놓고는 왜 

덕소로 가십니까?” 막 항의를 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항의를 했던 

그 사람들도 대부분이 다 따라갔던 것입

니다.*                                              박한수

두 이긴자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소

사 밀실에서 천릿길이나 떨어져 있는 저 

아래 부산 기장에 계신 영모님은 당신이 

키우는 아담과 해와 이긴자의 영적 상승

단계에 따라 다섯째 천사로서 부여받은 

다섯째 인을 하나하나 떼고 계셨던 것입

니다. 이렇게 제1신앙촌 소사 밀실에 일어

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제3신앙촌 기장에

서 증거하는 영모님의 말씀이 짝을 이루

며 진행되었던 것은 마치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린다는 찬송가 가사처럼 그대로 

행해지면서 밝아오는 시온의 영광을 계시

한 것이었습니다. 

1) 해와 이긴자와 밀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밀실(密室), 그 

밀실 역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58년경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소사 신앙촌으

로 모여든 양떼들에게 마귀의 시선이 집

중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해와 이긴자를 

찾아 은밀히 키우시던 때였습니다. 소사 

신앙공동체마을(신앙촌)은 1957년 입동

(立冬)이 막 지난 11월 중순, 하나님의 능

력으로 영상 20도를 웃도는 화창한 봄 날

씨 속에 소사(素砂) 약14만평 부지에 건설

을 시작하였으며, 밀실은 감람산(일명 露

求山 또는 老姑山)을 사이에 둔 신앙촌 뒤

편에 위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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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의 감람산 꼭대기에 오만제단 터를 

닦기 위해 수많은 신자들은 머리에 돌을 

이고 나르기 시작하였고 1960년 초 오만

제단이 완공되기까지 시온유치원을 임시

이긴자 일대기

올겨울은 작년에 비해 아직까지 많

이 춥지 않아서 난방비 절약으로 가계

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지만 따뜻하다

고는 해도 겨울은 겨울인지라 문을 열

어놓고 사는 사람은 없고 또 난방을 하

지 않는 집도 거의 없을 것이다. 난방을 

하게 되면 실내 습도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추운 날씨에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도 늘어나다보니 우리의 

몸은 더욱 더 건조해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건조해지면 어

떤 증상들이 나타날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눈

과 코, 목이 건조하고 심한 경우 따갑고 

아플 수 있다. 다음

으로 두통이 생기

고 지끈거리는 시

간이 점점 길어진

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어지럽고 

눈앞이 갑자기 깜

깜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작업 능

률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며 더 심해

지면 허리, 무릎, 손목 등의 관절이 욱신

거리게 되고 손발이 붓고 저릴 수도 있

다.

이와 같은 증상을 통칭하여 난방병

이라고 일컫는데 사실 난방병은 냉방

병과 같이 밀폐건물증후군의 일종이

다. 밀폐건물증후군은 환경요인에 의

한 병으로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장시

간 생활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증상을 

통칭한다. 특히나 요즘처럼 난방으로 

창문을 꼭꼭 닫고 히터를 가동시키고 

일하는 사무실이 많은 경우에 밀폐건

물증후군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

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 건물 내

로 들어가면 증세가 나타나지만 밖으

로 나오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다. 하지만 장시간 지속적으로 실내

에 있는 경우라면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감기 등 2차 질병으로 악화될 수 있으

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난방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첫째,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켜 

준다. 춥더라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

야만 한다. 1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해

주면 좋겠지만 어려우면 서너 시간에 

한 번이라도 환기를 시켜주자. 물론 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한 번씩 산책이나 

외출을 하는 게 가장 좋다. 

둘째, 일조량이 풍부하고 하루 중 가

장 따뜻한 오후에는 잠시 난방 기구를 

꺼 습도를 올려 주자.

셋째,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습도 조

절을 해주는 식물

을 키우는 것도 좋

은 방법이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산세비에리아나 벵

갈고무나무 등 공

기 정화 효과도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

조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도 크게 도

움이 되겠다.

넷째, 춥다고 옷을 얇게 입고 난방기

구를 세게 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

법은 전기세가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안 좋다. 따라서 실내온

도는 20도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난

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양말이나 실

내화, 무릎 담요 등 체온을 유지할 수 있

는 보온용품을 사용함이 현명하다.

마지막으로, 환기가 안 되는 실내에

서 먼지가 많이 쌓이면 호흡기 질환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청소를 자주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잠깐씩이라도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자. 또 실내에서도 틈틈이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도 난방

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승우 기자 

건강과 수행

 10절: 두 이긴자를 증거하는 영모님

1) 해와 이긴자와 밀실

2) 삼위일체를 계시한 십 사만 사천의 의인

3) 제3신앙촌의 비화(秘話)

4) 해와 이긴자가 일곱째 천사를 전도함

5) 밀실에 입문하다

6) 밀실에서 일초일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

7) 좋아하는 것이 음란죄

8) 죄의 정체, 마귀의 급소를 최초로 알고 공격함

9)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나이다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57회>

‘나는 천사마귀입니다’라는 팻말을 달고 새끼줄에 묶여 끌러다녀

눈이 따갑고 손목 무릎 욱신거리면 난방병 의심

바위 밑에서 비를 피하고 건천 위에서 잠을 자야만 

하는 해와 이긴자 홍업비님의 밀실 초창기 역사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34>
능정업장분(能淨業障分) 第十六
   

업장을 능히 깨끗하게 함_(2)

須菩提 수보리

我念過去無量阿僧祗劫 於然燈佛前

아념과거무량아승지겁 어연등불전

得値八百四千萬億那由他諸佛

득치팔백사천만억나유타제불

悉皆供養承事無空過者

실개공양승사무공과자

수보리야, 내가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겁(阿僧祗劫)을 생각하매 연등부처님 이

전에 팔백사천만(八百四千萬) 나유타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서 받들고 섬기며 헛

되이 보낸 적이 없었지만,  

若復有人 於後末世

약부유인 어후말세

能受持讀誦此經所得功德

능수지독송차경소득공덕

於我所供養諸佛功德 百分不及

어아소공양제불공덕 백분불급

一千萬億分乃至算數譬喩所不能及

일천만억분내지산수비유소불능급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이후 말세에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면 얻은바 그 

공덕은 내가 여러 부처님에게 공양한 공

덕으로는 백분의 일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만억분의 일내지 (무량한) 산수

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해석] 이같이 석존은 과거부처님인 연

등부처님(然燈佛) 때에도 수많은 부처님

들과 조우하며 헤어짐에 있으면서도 어느 

하나 소흘함이 없이 열심히 진실로 정성

을 들여 섬기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

았고, 이러한 공덕이 아무리 크다 하나 현

재의 이 금강경의 진실한 뜻을 이해 못한

다면 과거에 아무리 공을 많이 들여 여러 

부처님 전에 공양하고 예배한들 무슨 소

용이 있겠느냐고 하시며, 현재를 사는 우

리에게 미륵부처님이 오셨을 때 법신부처

님(法身佛)인 미륵부처님의 진리의 법문

을 듣고 빨리 깨달아 복을 닦을 때 과거에 

아무리 지은 복과 덕은 억천만분의 일도 

따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의 근본이 앞장에서도 밝

혔지만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진리의 가르

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큰일은 미래

의 법신부처님이신 미륵부처님에게서 나

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장을 능히 깨끗하게 함_(3)

須菩提 若善男子善女人

수보리 약선남자선여인

於後末世 有受持讀誦此經

어후말세 유수지독송차경

所得功德 我若具說者

소득공덕 아약구설자 

或有人聞 心卽狂亂 狐疑不信

혹유인문 심즉광란 호의불신

須菩提 當知是經義不可思議

수보리 당지시경의불가사의

果報亦不可思議

과보역불가사의

수보리야,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

후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며 읽고 외

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만일 모두 말한다

면, 혹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는 마음

이 미친 듯 날뛰고(心卽狂亂) 미혹하여 의

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야, 마땅

히 알라 이 경은 뜻(義)도 가히 생각할 수

가 없고 과보(果報) 또한 생각할 수 없느

니라.  

[해석] 말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을 읽어서 공덕을 얻는 것은 석존께서 자

세히 설명하셨으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금강경의 진실한 뜻이 해설(解說)되어 

세상에 나올 때,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여 

얻는 과보(果報)가 그 얼마나 큰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不可思議)라고 하니, 증일

아함경과 법화경(法華經)에서도 법신여

래인(法身如來) 미륵부처님이 지금 세상

에 출현(出現)하셔서 참 진리(眞理)의 올

바른 이치로서 불법(佛法)의 근본(根本)을 

말씀하셔도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질 사

람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말

과 같은 뜻으로 일치(一致)가 되는 것입니

다. 

왜냐하면 불법의 근본이 바로 인생들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 모두가 제도되어 해

탈함으로 영원무궁 안락하게 살아야 하는

데, 지금까지 석존께서 설한 유위의 법은 

세상의 만물이 당연히 죽고 소멸하는 것

이 원칙이라는 비진리의 법식에 놀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석존은 자기의 유위법을 빨리 

버리고 미래에 미륵여래께서 오셔서 진실

한 일승(一乘)의 묘한 법을 연설하실 때에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이 금강경을 통하

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佛子)들은 지금까

지의 사고방식에서 탈피(脫皮)하여 적극

적인 사고와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대승

의 법을 체득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연등불: 빠알리나 산스끄뜨는 

Dīpānkara-Buddha이다. 연등은 등에 불

을 켠다는 의미이다. 한역의 음역(音譯)

으로 제화갈라(提和竭羅) · 제원갈불(提

洹竭佛) · 제원갈(提洹竭)로 옮겨졌다. 의

역으로는 연등불(燃燈佛) · 보광불(普光

佛) · 정광불(錠光佛) 등으로 옮겨졌다. 

연등불은 과거세(過去世)에 석가보살에

게 성불(成佛)하리라는 수기(授記)를 주

신 최초의 부처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옛날에 연등불이 

세상에 출현하였을 때 다섯 송이의 연꽃

을 사서 연등불에게 공양하고 스스로 머

리카락을 풀어 진흙 밭에 깔고 연등불로 

하여금 그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시게 

하였다. 이러한 공덕으로 보살은 미래에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받았다고 한다. 이

같은 연등불의 이야기는 초기경전 가운

데는 한역 증일아함(增一阿含)에 몇 차례 

나온다. - 조준호 / 한국외대 인도연구

소 연구교수* 

明鍾

 新金剛經解說

겨울철 난방병 주의보

송대(宋代) 연등불수기석가(燃燈佛授記釋迦) 


